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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연구 동향

1)

박 만 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정의에 대한 국외의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Freire의 비판적 수학교육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판교육을 시작으로 최

근에는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수학수업에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을 적용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입시 등 교육 체제에서 적용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이 우리의 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전통적인 수학 수업

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합과 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

에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교사나 학생들에게 수학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보다 넓고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런데 인간이 행복하려면 먹고 잠을 자는 생물학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Maslow(1954)의 주장처럼 만족감의 가장

정점에 위치한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긍정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재화마저 일부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사회정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정의가 없으면 타인과 사회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Rawls(2011)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황경식은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p.36)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의

가 사회 제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Rawls가 말하는 정의는 간단히 말해서

모두의 자유와 소수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정의

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사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를 고려하는 것은 다소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수학교육

에서 형평성(Equity)(NCTM, 2000)이나 사회정의(Frankenstein, 1983; Freire, 1968/2009, Gutstein, 2006)에 대한

강조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수학교육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전미수

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 2000)에서는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와 관

련하여 “모든 학생을 위한 수학”(p.3)과 형평성의 원리에서 학생들의 특성이나 배경 등과는 관계없이 “모든 학생

들에게 높은 기대치와 최대한의 지원”(p.12)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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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에서도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a)에서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p.3)을 지향점으로 강조하고 있고,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b)에서 “인

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

양”(p.3)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도덕과에서 바른 인간상과 정의로운 인간상의 강조와 사회과에서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c)에서는 6가지 핵심역량을 강조하는데 중에서 사회정의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주적 수학 학습 태도와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p.4)을 위한 태도 및 실천 역량을 강조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로 “국

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

도”(교육부, 2016, p.50)를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c)에서는 “학생들

이 교과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추론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

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p.38)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협력학습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

하고 배려하며 모둠 내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기를”(p.38)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태도, 타인을 배

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p.40)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를 명시적으로 언급

하여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정, 배려, 책임, 정직, 존중, 협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암묵적으로 사회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수학은 어느 교과보다 학습 부진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거나, 수학 학습에 대한 불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예를 들면, 황선욱, 유경훈, 2018; 홍애순, 2012).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사회정

의는 교육의 기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NCTM, 2000), 수학교육에서는

사회정의와 관련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연구(예를 들면, Bartell,

2011; Osler, 2007; 박만구, 2013; 2015a; 오국환, 2014)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교육과정 체

제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의 어려움이 많으나, 교사나 학생들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Ⅱ.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연구

1. 사회정의

정의(正義, Justice)의 사전적인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국립국어원, 2019)이다. 최근에 정의에 대

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포함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 유석성 외(2016)는 정의는 법을 의미하는 그리스

어 ‘디케(Δίκη, 법)’에서 ‘디카이논(δ?καιων, 정의)이 유래하였고, 정의는 법과 윤리적인 두 가지 이념을 포함한다

고 주장하였다(p.7).

우리는 ‘사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라는 말의 의미도 다양하다. 민경국(2013)은 ‘사회’라는 말

의 기원은 원시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규모로 집단을 이루며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의미한 것으

로, 현대사회에도 유전이 된 것을 보았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경제적 분배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집단을 이루

면서 ‘사회생활’을 해 가고 있다. 사회에서 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가 아니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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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종은, 2011,

p.16). 이택광 외(2011)는 Sandel(2010)이 주장하는 정의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 비추어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공

동체의 가치를 따를 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들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이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사회정의가 대두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종은(2011)은 사회정의의 기초에 대하여, 불

평등과 평등, 자유, 자연권, 인권, 권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방대한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유와 평등

에 대한 확고한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윤리학, 정치학, 정치사상, 법학, 법철학을 전공하

는 학자들의 활발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개인들에게 상호 이익(mutual advantage)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Barry, 1989). 이는 각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롭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대두된다(Miller, 1999). 사회정의는 간단히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재화나 무형의 좋

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분배를 고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사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통한 공동의 선을 추구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homsky(2013)의 지적처럼 정의로운 사회나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국가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의로운지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아

닌 자유로운 정신으로 현 체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해는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유석성 외(2016)는 개인으로서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여 조직

적인 부정의를 탐하는 자들에게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민운동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습의 시기에도 어린 학습자들의 시기부터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지

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회의 변혁자로서의 준경험의 기회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의 문제는 인간의 삶의 시작과 함께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 교육의 대상으로서 사회정의는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게 되는 근대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Freire, 1968/2009). 그런데 사회정

의의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관련이 되는 문제이므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족과의 결혼 및 많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급격하

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따라서 모든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의 화합의 내용을 포함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 중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정의로운 사회’ 또는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및 사회 그리고 인간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Burton, 2003; Gutstein, 2006; Skovsmose 1994; 박만구, 2015a).

사실 ‘정의’나 ‘사회정의’의 문제는 그 동안 많은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논의를 해 오고 있는 문제로 이에 대

한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핵심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국내외 수학교육의 연구 동향과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2.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

윤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의 또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다루어왔으나(이종은, 2011),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수학 엄밀성을 기반으로 한 수학의

전통적인 관념으로부터, 수학도 인간이 만든 문화의 산물(d'Ambrosio, 1985; Freire, 1968/2009)이라고 인식하면

서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수학교육에서 학습자의 흥미나 경험에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학교육의 연구자들은 각 개인적인 학습과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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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 의사소통 등의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Kilpatrick, 2012).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자연과

학에서 사용한 분석적이고 실증주의적 접근에서 20세기 말에는 학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집중하는 해

석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방향으로 연구 방법의 흐름으로 변하였다. 이런 변화는 수학교육 연구자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결과 중심의 성취보다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고 발달해 가는지

에 관심(예를 들면, Piaget, 1928; Vygotsky, 1962)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학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는 1988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6회 국제수학교육대회(th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ation)에서 “수학, 교육 그리고 사회”라는 주제로 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 분야의 연구의 계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정치적 차원에서의 수학교육(Political Dimensions of Mathematics Education)

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의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Ernest(2007)는 그가 편집장으로 있는 The Mathematics Enthusiast의 특별호에서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의 중

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회정의는 윤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2015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AERA(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의 주제가 ‘사회정의’였

고, 다음 해인 2016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대회의 주제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맞추어 비판이론자들은 수학교육의 목적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포함한 사회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예를 들면, Freire, 1968/2009; Gutstein, 2006; Skovsmose, 1985).

수학교육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주요 출간물로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Gutstein과

Peterson(2013)은 여러 저자들의 저작을 편집하여 Rethinking Mathematics: Teaching Social Justice by the

Numbers(수학에 대한 재고: 수를 사용하여 사회정의 가르치기)라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과 관련한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저술한 50여 편의 논문을 싣고 있는데,

각 장은 교육에서 사회정의의 순수한 이론, 다양한 질문, 다양한 배경의 적용 사례, 그리고 교사들의 인식 제고

를 위한 교사 교육과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의 대표적인 저

작물로, Wager와 Stinson(2012)의 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Conversations with Educators(사

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교육자들과의 대화)는 수학교육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NCTM에서 사회정의를 위

한 수학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에 대하여 학자들의 저술을 모아 놓았다. 이 책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교실에서의 실천을 위한 의미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각 저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일부분은 비판적 수학(critical mathematics)과 비판수학

(criticalmathematics)의 차이, 민속수학(ethnomathematics)과의 관련성,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TMfSJ)들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정의를 위

한 수학교육을 적용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의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 수업을 분석해 보고, 교사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위한 교사교육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란 사회 비판적이고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탐

구하는 수학교육으로, 이는 전통적인 수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양한

사회정의를 위한 선도적인 연구자들(Atweh, 2004; Burton, 2003; Gutstein, 2003; Osler, 2007; Skovsmose, 1985;

Wager & Stinson, 2012)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것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교사들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사들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Wager & Stinson, 2012). 교사들은 변화를 원치 않고 현재의 체제 안에서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한 집단이

다. 따라서 이전의 전통적인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교수학습에 대한 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교사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수·학습의 장면에서 기본적으로 교사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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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Gutstein, 2003). 이를 교사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

다. 그리고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비정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교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풀이식 수학 수업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혁신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교육 체제와 방식에

안주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혁신적으로 보이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학자는 학교시스템 자체가 기득권층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예를 들면,

Wilkinson, 1983)도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사회시스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학교육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다(Gutstein, 2006). 수학은 그 특성상 수학을 지도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나 학생들

의 인성과 연관된 주제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소재를 잡고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과 신념, 수학 학습의 접근 방법, 그리고 수학에 대한 가치 및 태

도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만구 외, 2015). 특히, 사회의 부정의의 문제를 학생의 시기에 경험

을 하고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를 재인식해 보는 경험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보다 넓고 깊게 할

수 있게 된다(김주숙, 2015).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배우는 이유와 학습 방법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 보도록 한다(Esmonde & Caswell, 2010; Gutstein, 2003; Osler, 2007;

Wager & Stinson, 2012).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생산적으로 자기 비판적’(Kilpatrick, 2013, p.173)인 입장

을 견지하거나, 인종 차별과 관련하여 TLMSJ(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에서 말

한 '빈 곳과 맹점'(Larnell et al., 2016, p.27)을 노출하여 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재조망해 보도록 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는 수학교육에서도 사회정의에 대한 접근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Osler,

2007; Wager & Stinson, 2012), 국내에서는 최근에 비판적 수학교육(권오남, 박정숙, 오국환, 2013; 오국환, 2014)

과 일반학급(김주숙, 2015, 박만구 외, 2015; 박만구, 2015a)과 영재교육(최성이, 2015)에 이를 적용하면서 이 분

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박만구 외(2015)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Teaching Mathematics

for Social Justice: Conversations with Educators)’의 번역서가 소개되면서, 관심 있는 수학교육 연구자들이나

교사들의 관련 연구들(이은주, 2019; 임현성, 2016; 임현주, 2017; 한지은, 2018)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학교 현

장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및 자료의 개발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동향 및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문

헌연구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헌으로는 이미 출판한 국내외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와 관련한

도서, 학위논문, 학술지, 학술대회 프로시딩, 기타 보고서 등을 조사하였다. 온라인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KISS,

RISS, 그리고 Google 검색 엔진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독립적으로 검색하거나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수학(Mathematics)”을 동시에 검색하였다. 검색한 자료 중에서 수학교육에서 정의(情義 또는 定義)

등을 제외하고,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위한 수학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자료

선정의 관점은 사회정의를 교육의 불평등의 해소 또는 수학교육에서는 사회정의와 관련이 있는 소재의 사용을

포함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국내외 수학교육의 관련

문서에서 빈도 및 학문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자료를 우선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주요 관

련 문서에서 중요하게 다룬 문서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 만 구146

IV.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연구 동향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학교육의 연구에서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아직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해 왔는데, 이는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교육이 아직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아직은 낯설고 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국외의 연구 동향

사회정의는 고대로부터 플라톤과 같은 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논의해 온 주제이고, 윤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 문제였다. 초기에는 다양성의 강조나 다문화 사회의 고려의 한 부분으로 사회정의를 강

조하였다.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된 주제이다. 이런 관심의 근원은 수학교육

에서도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수학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Gutstein, 2006; NCTM, 2000).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수동

적인 견지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은 사회를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다(Gutstein, 2006; Wager & Stinson, 2012).

연도 1968-1983 1985-2006 2006-현재

저자
Freire(1968/2009)
Frankenstein
(1983)

SGEm(1985)
Skovsmose(1985)
Keitel et al.(1989)
Gutstein(2006)

NASGEm(2006)
Wager(2008)

Wager & Stinson(2012)

연구
주제

• 페다고지(30주
년 기념판)
• 비판적 수학교
육: Paulo Fiere의
인식론을 적용함.

• 문화 집단의 수학적 관
행을 설명함.
• 수학교육에서 비판적
교육을 고려함.
• 국제수학교육대회에서
수학, 교육, 사회의 문제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
영함.
• 라틴계 학생들과 같은
다문화 학생들의 사회정의
문제 다룸. 사회정의의 문
제를 통한 사회를 이해함.

• 민족수학에 대한 북미의
연구 그룹을 결성하여 사회정
의 수학교육을 발전시켜 나감.
• 형평성의 관점에서 수학교
육을 재해석하여 사회의 현상
을 바라봄.
• 다양한 학자들의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이
론 및 실천의 사례에 대한 논
의를 제공함.

연구
내용

• 억압받는 자들
을 위한 교육학을
제시함.
• 비판적 수학교
육을 사회변화의
운동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함.

•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민속 수학을 설명함.
• 비판적 교육의 관점에
서 수학교육을 바라보고
해석함.
• 학술대회에서 특별 세
션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
• 다양한 문화권의학생들
을 대상으로 사회정의의
문제를 통하여 사회의 현
상을 깊고 넓게 이해하도
록 함.

• 수학교육을 민족수학의 관
점에서 북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사회정의 수학
교육을 발전시켜 나감.
• 박사학위 논문으로 형평성
의 관점에서 수학교육을 보고
해석하도록 함.
• NCTM에서 사회정의를 위
한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저자들의 이론 및 실천의 사
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에
서 해석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함.

<표 IV-1> 수학교육을 위한 사회정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외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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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시작은 Freire(1968/2009)의 1968년 포르투갈어로 출간한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

학’이 출간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교육 전반에서 억압받고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학생들이 문해력을 길러서 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

하면서 기존 사회의 통념에 저항하면서 억압받는 집단이 저항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사회 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비판의식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비판적 수학교육으로부터 시작하였다(Gonzalez, 2009; Wager, 2008). 수학교육에

서 직접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주창하게 된 것은 억압받고 소외 받는 집단이라는 인식

을 넘어, 학생들을 스스로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자들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

제로 이를 학생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을 수학교육의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Gutstein, 2003; Skovsmose, 1985).

다음은 해외에서 수행한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와 관련한 주요 사건 및 연구를 연도순으로 살펴본 것이다.

저자
(연도) 내용 역할

Freire
(1968/2009)

Pedagogy of the depressed(억압받는 자들의
교육학)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관
심을 가지도록 하는 논의를 본격화 하도록 함.

비판적 수학교육의 시작점을 제공함.

Frankenstein
(1983)

비판적 수학교육: Freire의 인식론 적용에 대한
논문은 비판적 수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촉발함.
수학 속에서 사회변화운동과 교육을 연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함.

1990년 코넬대에서 CmEG (Critical
Mathematics Educators Group: 비판적
수학교육자그룹)창설의 기폭제가 됨.

SGEm
(International Study

Group on
Ethnomathematics)

(1985)

텍사스 San Antonio에서 실시된 NCTM 연례
회의에서 민족수학에 대한 연구 모임을 결성하
여 수학과 문화와의 연계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D'Ambrosio(1990)등의 민족수학과 함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연구의 기반이
됨.

Skovsmose
(1985)

사회정의 수학을 비판적 수학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생각하고, 사회정의 수학을 다른
문화권에서 여행하는 것으로 비유함.

학생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읽고 다시 쓰
는 법을 배울 때, 현 시스템의 부당함에
도전하도록 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도
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사용하도
록 함.

Keitel et al.
(1989)

ICME-6 "수학, 교육 그리고 사회”라는 프로그
램을 운영함. 이는 후속적인 관련 연구를 지속
하도록 함.

1990년 영국 런던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수학 교육: 행동과 비평”이라는 주제의
회의(PDME-1)의 촉발제 역할을 함.

Gutstein
(2003, 2006)

라틴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실험과 사회정의를 위
한 교육학을 제시함.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위한 실험과
교육학적인 접근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

NASGEm:
North American
Study Group on
Ethnomathematics

(2006)

수학과 문화 학술지(Journal of Mathematics
and Culture)의 온라인 발행으로 연구자들의
관심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와 연
계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기반을 제공
함.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
는 연구자들 사이의 보다 활발한 사회정
의를 위한 수학교육 연구를 촉진하도록
함.

Wager
(2008)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평등한 수학교육 발전시키
기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이를 계기로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4년간의 초등교사의 경험과 사회정의의
기반이 되는 평등성 교육과 관련한 연구
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의 기반을 제공함.

Wager & Stinson
(2012)

NCTM에서 특별 기획서로 발행한 것으로, 최
근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교육자들의 연구를 각 분야별로 소개한 것으로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소개함.

사회정의를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연
구자와 교사들에게 이론적인 이해와 함
께 교실에서의 실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에서의 실제 사례 및 안내를 제공함.

<표 IV-2>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영향을 준 해외의 주요 사건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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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2014 2015 2016-2019

저자
권오남
외(2013)
오국환(2014)

박만구(2015a)
김주숙(2015)
최성이(2015)

임현성(2016), 임현주(2017)
송륜진, 주미경(2017)

한지은(2018), 이은주(2019)

연구
주제

• 비판적 수학교
육에 대한 문헌
분석 연구
• 비판적 수학교
육을 적용한 수업
사례 연구

• 사회정의를 위한 수
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정의를 위한 수
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민주시민의식 함양
을 위한 사회문제 중심
초등수학영재수업 개발

•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함.
• 초등학교 수학수업에서의
환경문제 인식과 해결 및 실
천 사례 연구를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기반으로 진
행함.
• 비판적 수학교육 관점에

<표 IV-3> 수학교육을 위한 사회정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의 흐름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으로 하여금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수학

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 가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Frankenstein(1989)의 책은 몇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데 특히, 이것이 코넬 학술대회의 주요 안건에 영향을 끼치

게 되었고, 후에 CmEG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Freire(1970)의 말처럼 사회에서 제공하는 통계가 사

회의 구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80). 그리고 통계는 해방적 사회 변

화를 위해서는 수학 읽기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Wager와 Stinson(2012)은 NCTM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위한 다양한 저자들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 종합적인 책을 편집하여 펴냈다. 이 책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나 교사들에게 종합

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Jeremy Kilpatrick의 쓴 서문과 함께 14개의 주제에

대하여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저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통적인 생

각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통하여 사회 변화를 위한 수학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NCTM(2000)은 모든 학생들에게 각 개인의 배경이나 신체적인 제약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매력적인 수학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학교육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 어울리

는 질 높은 수학을 배울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사

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시작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수학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하듯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개념이나 법칙을 외우고 의미 없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교육시스템이 오히려 기득권의 부의 되물림

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Wilkinson, 1983).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이런 학교교육의 비정

의적 기능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2. 국내의 연구 동향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오랜 기간 군사정권의 시기로 교육에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내용은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문

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 등 그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계층의 목소리가 커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

런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육에서도 전통적인 내용이나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하나의

예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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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내용 역할

권오남, 박정숙,
오국환
(2013)

비판적 수학교육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해외의 비판적 수학교육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실천 사례를 제
시함.

우리나라의 수학교육계에 비
판적 수학교육을 소개하여 관
련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
함.

오국환
(2014)

최초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중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적 주제와 문
제 제기식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수
학교육에서 비판적 교육을 실시함.

학위논문으로는 최초로 비판
적 수학교육 또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 역할
을 함.

박만구
(2015a)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초등학
교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함.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측면
에서의 의미를 분석하였음.

최초의 초등 수학과 관련한
사회정의를 위한 초등 수학교
육에 실제적인 적용 사례를
제공함.

<표 IV-4>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주요 연구

연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기반으로

따른 수학교과서 분석준거 개
발 연구로 전문가 델파이 조
사를 중심으로 분석함.
•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에 대한 초등교사와 초등학생
의 인식을 분석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
한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사회
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내용
을 분석함.

연구
내용

• 비판적 수학교
육에 대한 문헌분
석을 함.
• 중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문
제제기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
회정의에 대한 의
식화를 꾀함.

• 사회정의를 위한 초
등수학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
• 부모의 SES가 중상
이상인 학생들에게 사
회정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초등영재 학생들에
게 수학수업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함.

•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고등
학교 수학교과서의 내용을 분
석함.
•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정
의를 위한 수학수업을 통한
수학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확인함.
• 비판적 수학교육의 관점에
서 수학교과서를 분석하기 위
한 분석 준거를 개발함.
• 중등수학교과서에 나타난
사회정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
여 시사점을 제시함.

그 동안 성차나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사회정의에 수학교육을 명시적으로 표

방하고 있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예를 들면, 박만구, 2015a; 이은주, 2019; 임현성,

2016; 임현주, 201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해외의 비판주의 수학교육이나 사회정의를 위한 수

학교육을 참조하여 우리의 현장에 적용해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과 관련한 주요 연구들을 시기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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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숙
(2015)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교육에서의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수학 수업
을 하였음. 학생들이 사회의 불평등한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사
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수학
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학생들의 사회정의 인식을 확인해 본
사례 연구임.

중상 이상의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
학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사회정
의 의식이 향상됨을 확인함.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SES와 무관하게 효과적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함.

최성이
(2015)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회문제 중심 초
등수학영재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수학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현 가
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문제를 수학
을 통해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정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
을 확인함.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영
재학생들의 사회정의 인식 및
비판적 사고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가져왔다는데
의미가 있음.

임현성
(2016)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내용의 구
체화를 위하여 2009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과 이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교과
서에 반영된 내용을 분석함. 8종의 수
학교과서에서 45개의 사회정의와 관련
된 내용을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반영
이 필요함을 주장함.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교육을 위한 교
과서 분석을 하고, 이를 교과
서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사들의 관련 자료
개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
여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미
가 있음.

임현주
(2017)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
점과 수학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
다 긍정적으로 이끌도록 함.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
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성을 지닌 학문임을 깨닫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송륜진, 주미경
(2017)

비판적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수학교
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준거 개발
을 하였는데, 준거 안에 대한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고전적
지식’, ‘공동체적 지식’, ‘대화적 지식’,
‘정치적 지식’ 의 네 범주로 제시함.

수학교과서를 비판적 수학교
육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비판
적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과 수학교과서 실태를 파악하
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한 분석준거 및 다
양한 담론을 제공함.

한지은
(2018)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음. 연구 결
과, 다양한 사회정의의 유형이 교사의
인식에 공존하며, 학생들은 수학이 사
회정의와 관련한 실제적인 상황과 연
결되는 교과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주장함.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와 초등학생의
인식을 동시에 조사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의 실태와
변화 과정을 분석함. 사회정의
를 위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식과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제공함.

이은주
(2019)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1학년 수학
검인정교과서를 분석함. 중학교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고등학교에서는 경제
교육 주제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의 개발을 제
안함.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2015개
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동시에 분석하
여, 앞으로 수학교과서 개발에
있어 사회정의의 소재를 어떻
게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아
이디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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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대하여 최근 5년 사이에 몇몇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권

오남, 박정숙, 오국환(2013)은 비판적 수학교육에 대한 외국의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비판적

수학교육의 유래와 수학교육에서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오국환(2014)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비판적 수

학교육의 관점에 이론적인 정리와 함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수학 수업이 중학생들의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만구(2015a)는 그의 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는

예를 들면, ‘언어폭력, 얼마나 심각한가요?’와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선정하여 수학 수업을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정의를 위한 개발 수학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학생들의 사

회정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수학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

공동연구자들과 사회정의에 대한 수학교육에 대한 Wager와 Stinson(2012)의 책을 한글로 번역하여 책으로 출간

하였다(박만구 외, 2015). 이 책의 번역으로 인하여 국내의 후속 연구자들에게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주숙(2015)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불평등한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수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인 수준과는 상관없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정의에 대하여 재인식

하도록 하고, 수학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고 주장하였

다. 최성이(2015)는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회문제 중심의 초등수학영재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

였다. 그녀는 학생들이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와 행위주체성의 개념을 연구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비판

적 사회 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사회의 비공정의 문제의 변화를 위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

녀의 연구는 그 이후 같은 대학원의 후속적인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현성(2016)은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반영 내용을 찾아 볼 수 없

었다. 그리고 모두 8종의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에서 사회정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45개였다. 그리고 수학교과서

의 개발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현주(2017)는 초등학

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송륜진, 주미경(2017)은 비판적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수학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준

거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고전적 지식’, ‘공동체적 지식’, ‘대화적 지식’, ‘정치적 지식’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후속 교과서 분석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지은(2018)은 전국 초등교사 25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여 교사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흡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6학년 학생들에

게 비율그래프와 동물의 복지 및 인간의 권리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을 진행하였

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이 보다 구체화되고 수학적인 자료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토론의 내용을 깊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이은주(2019)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인정 수학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교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항이 가

장 많았고,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는 경제 교육에 대한 주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현장에 보다 활발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학교과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및

교사 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변화



박 만 구152

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자신들의 수학 수업에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본인의

수학 수업에 적용해 가면서 보다 현실적인 주제나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다 세련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주는 의미

지금까지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와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수학 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혁신적이지만 비판을 받을 여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

학수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학 수업’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학문이나 교과의 경계를 허

물고 융합 수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

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수학 수업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어느 집단보다도 보수적이다. 그리고 많

은 교사들이 자신이 학생 때 배운 방법대로 지도하는 경우도 많다(Blume, 1971; 서근원, 2003). 학교에서 학생들

을 지도할 때, 학년이나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각 교사들이 지도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즉, 활용하는

틀은 유사하고 그 안에 실리는 콘텐츠만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틀은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의 결과이다 보니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학생 시기에 배운 수학 교수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을 그대로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답습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배우는 수학이 자신들

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권오남 외, 2013).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수학 시간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학생들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 “낙태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같은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고

그 안에 수학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 넣을 수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학생들이 “선생님, 수학을

왜 배우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학생 스스로 ‘아, 이래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수학에 대한 경험은 수학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고,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꾼

다(김주숙, 2015).

둘째,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합과 융합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

의 하나는 ‘인문학 상상력(교육부, 2014, p.6)’을 함양하는 것이다. 총론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으니 수학 수업에서

도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속성과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

리의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수학 시간에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적용하려고할 때, 시간적 제약이나 입시 제

도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Osler(2007)는 사회정의수학(Social Justice Math: SJM)은 적어도 수학교육과 사회정의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연서 각 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교육과 사회정의
시민권/사회정의 문제로서의 수학 역량 수학교실에서 사회적이고 경제적 정의에 관한 연구

• 학생들의 능력을 높이는 수업과 활동 수학 역량, 문제
해결, 추론 및 비판적 사고 능력,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수학자로서 생각하기, 그들 자신의
문화에서 수학에 대한 지식, 학습 과정의 소유권, 수학 기
반의 대학 전공과 경력에 대한 준비 등

• 수학적 틀 안에서 사회, 정치, 경제 비정의 또는 정의
문제 이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정당하며 수
학적으로 적합한 해결 방안 개발

<표 IV-5> 수학교육과 사회정의의 수업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주제(Osler, 200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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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수학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정의 문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문제와 금융 교육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p.3).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문제: 감옥, 인종에 대한 자료, 사형 / 빈곤 대 최저 생계비 문제, 생계급여 / 노동

력 향상, 주택소유권 / 전쟁, 국방예산, 군 징병이나 모병제도 / 공공 의료, 에이즈, 천식, 건강보험 / 교육

에 대한 펀딩이나 형평성, 대규모 시행되는 시험, 계층 규모 / 환경적 인종주의, 오염, 자원 이용 가능성

금융 교육의 문제: 신용 카드, 부채 관리, 대학 등록금의 지불 / 저축 및 예산, 은행 계좌 개설 / 고비용

대출(임대에서 본인 소유 가게, 수표 정산, 상환 기대 대출, 급여일 등) / 세금 체납 / 송금비율

위에서 Osler가 제시한 것과 같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문제들은 어느 특정한 주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논의할만한 내용들은 모두 포함한다고 활 수 있다. 다만, 교사들은 해당 학생들의 수

준이나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자신들의 문제이어야 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들의 학생

들에 비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다(TIMSS &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2019). 우리나

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수학 교수·학습의 방법, 과도한 학습 시간, 대학 입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김현주, 김원경, 2016)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오직 ‘수학’만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교 수학은 홀로 존재하기 보다는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정의와

관련된 것이 될 수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이므로 활발한 논의가 가능하여 학

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은 단지 시험

이나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의 삶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수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가 된다.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가는 것은 당연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은 수학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학습의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한지은, 2018).

마지막으로, 교사나 학생들에게 수학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보다 넓게 갖도록 한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배우

는 이유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다. 수학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불리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아는 만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수학을 학습하면 문제해결 능력

이 다른 분야에 전이가 자동적으로 잘 될 것 같지만, 학생들은 유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많아야

유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Schoenfeld, 1992). 수학 시간에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데 도움을 준다(Gutstein, 2006).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 하에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수업을 수학 시간에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본연의 의도대로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교육 수업은 때로는 각 학문 간의 벽을 허물어 통·융합적인 수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ppelbaum과 Davila(2007)는 사회적 정의를 가르치는 유일한 길은 학교가

저항과 비평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재구성되고 재편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는 그들이 말하는 “학교

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이념적 변화”(p.17)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각 개별 교사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

다.

한국의 실정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이해를

포함하여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학 학습의 주 목적인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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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교육부, 2015c, p.4)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수학을 하도록(do)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학생을 가르

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사회,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

기 위한 것이다.

V. 논 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옹호하는 교육자나 교사들은 수학은 온 인류에게 보다 평화롭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Wager와 Stinson(2012)은 본인들이 편저자

인 책의 마지막 장에서 민족 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D'Ambrosio를 거론하면서 그 역시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한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더 진화된 인공지능이나 하이테크 기술이 인류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최신 정보나 기술을 선

점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선점하게 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정보

화진흥원, 2017).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연구는 10년도 되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국외 및 국

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 연구의 경우, Freire(1968/2009)의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학’이 출

간되면서라고 비판주의 교육학이 시작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Gutstein(2003)과 Skovsmose(1985) 등에 의하여 사

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그 동안 소외되고 억압 받았던 집단에 대한 배려를 넘어 학생들은 스스로 사회를 보

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자들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와서는 Wager와

Stinson(2012)이 NCTM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여

이에 관심 있는 연구자나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수학교육에서 명시적으로 ‘사회정의’

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불과 6년 전에 수학교육계에 비판적 수학교육을 소개(권오남, 박정숙, 오국환, 2013)를

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연구들(예를 들면, 박만구, 2015a; 송륜진, 주미경, 2017)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사
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수학 시간에 적용하면서 학위논문으로 연구를 한 경우가 많

이 있다(예를 들면, 김주숙. 2015; 이은주, 2019; 임현성, 2016; 임현주, 2017; 한지은, 2018; 최성이,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할 때,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이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주는 의

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수학 수업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의 설명과 문

제 풀이를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학교육의 소재는 다양하고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도 마치 밥상을 차려 주되 무엇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질문을 던지되 판단은 학생들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합과 융합적 접

근을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상상력(교육부, 2014)을 기르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교과간의 통합을 하도록 한다. Skovsmose(1994)는 사회정의를 향한 연구자나 교사들의 열정이 비판

적 수학을 재맥락화와 재규정화하면서 불확실한 것들이 명료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Freire(1968/2009)가 말한 것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인문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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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배우도록 한다. 이는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비정의에 도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수학을 사용하도록 수

학을 지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된다. 학교 수학 수

업에서 문제해결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삶과 사회의 현상을 보다 깊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는 ‘예술로서의 문제해결’(Stanic & Kilpatrick, 1989, p.18)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개발과 함께 교사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

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왜 배우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 학

생들의 이런 자각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가치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

막으로, 교사나 학생들에게 수학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보다 넓게 갖도록 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교

사나 학생들 모두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반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학을 지도하고 배우는 이

유는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해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한다. 이는 세상과 나에 대한 ‘깨

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보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각과 교육의 틀 안에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합 교과

에 포함하여 주제중심의 교과로 독립적인 교과로서의 운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

육은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문 통·융합적인 방식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으로 많은 수학자나 수학교육자들이 우려하는 수학 자체의 개념이나 법칙에 대한 학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측

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이 이해 제고 및 인식 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해야 한다. Storm(2016)은 교사를 지

식의 생산자보다는 지식의 전수자로, 협력자보다는 독단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보다는 정

치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서 사회정의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수

학교사들은 자신들만이 어려운 수학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이를 포기하면서 수학을 지도하는 방

법을 바꾸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교사

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신념의 변화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적절하게

접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예비교

사들을 교육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수학교육에서 이를 포함해야 하고, 현직교사들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

에서의 사례를 포함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하여 재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chran-Smith(2004)는 자신의 사회정의와 관련한 노력에 대하여 ‘여정(旅程)’이라는 비유를 통해 “사회정의를

위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사 교육 실무자, 연구자, 정책분석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p. 18)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가치

가 있는 일일 것이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따나 휴대폰의 사용(박만구, 2015a)과 같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문제

를 가지고 실제적인 안을 마련하면서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

서 학습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Frankenstein(1983), Gutstein(2003),

Osler(2007)나 Wager와 Stinson(2012)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

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기존의 수학교육자 및 교사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수학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통·융합적인 관점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차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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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만 숨겨져 있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수학과 연계하여 고민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

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그리고 나는

장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접근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 중의

하나는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수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질

문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 지속적인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은 현재의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수학교육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학 시간에 보다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정의

를 위한 수학교육은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사회정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하여 구성원들

간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론

적 연구와 함께 교실에서 다양한 실험과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다 적절한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실

행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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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rend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and to present the meanings to the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n mathematics education. For 
Korean mathematics educators and teachers, interest and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is still 
insufficient.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oncerned research on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According to the study, international research on social justice were started with Freire's critical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1970s and has been actively condu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has been applied to their mathematics 
lessons. However, domestic studies on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have recently been started. The 
implications of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is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on traditional 
mathematics lessons and enables integration and convergence with humanities perspective. This approach can also foster 
a positive attitude toward mathematics and deepen the view of mathematics and the world of teachers and students. 
The researcher proposed to include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in Korean mathematics curriculum and 
textbooks, support teachers' professionalism by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continue to develop a more sophisticated 
education model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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